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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 내 기능적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많은 1인 가구는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잦고 외식에 의존하며 평소 식습관은 영양이 잘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거주 시 다인 가구 대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며 영양이 불균형하면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의하여 1인 가구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고 20-30대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주부 요리 레시피를 중심으로 카노모델을 통해 사용자 경험과 기대를 
탐색하였다. 보완된 기능적 서비스 제안으로 이용자들은 조리과정을 번거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느껴 외식 및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정신적 건강까지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1인 가구, 집밥, 건강, 애플리케이션, 소통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functional services within the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
Many single-person households often eat alone, and eating out. their usual eating habits are not 
considered well. when living alone, the risk of exposure to mental illnesses increases compared than 
multi-person households, and if nutrition has unbalanced, it can be easily exposed to diseases. in this 
study, define these problem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ne-person households, and explored user experience and expectations through cano models, 
focusing on the Baekjubu fooe recipe is often used by 20-30s. and users can feel the cooking process 
is not a hassle. and they will have a cooking themselves and even manage their mental health through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Key Words : single-person household, home food, health, applicati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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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지난 2018년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1인 
가구 식생활 정보에 따르면 연령대별 1인 가구 가운데 
20-30대는 식생활에서 ‘식사량을 조절한다’(53.2%), ‘아
침을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51.6%), ‘기초 식
품군을 먹으려고 노력한다’(38.2%), ‘채소·과일 등을 많이 
섭취한다(47.8%) 항목에서 응답한 비율이 모두 가장 낮
았다[1].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제공할 방법으로써[2], 기성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조사한 
뒤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여 1인 
가구들이 외식과 배달 음식을 줄이고 재미있게 집밥을 
조리 및 섭취하게 하여 신체적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게 
해줌과 동시에 이웃과의 소통을 도모해주어 정신적 건강
까지 관리하게끔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다[3].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 중,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능숙한 20-30대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구
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내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 중 20-30대 1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
해봤다고 응답한 ‘백주부 요리 레시피’를 중심으로 진행
하였다. 이후 카노 모델을 활용하여 기능성에 관련된 사
용자 경험 영역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문을 설계하였
고 본 연구의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 그리
고 애플리케이션의 경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1인 가구의 정의

‘1인 가구’는 한 가구에 1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생
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이다[4]. 2017년 발표된 통계청
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총인구 
중 약 28.6%로 나타났다. 이는 환산 시 약 562만 가구로
써 국민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5].

2.2 1인 가구의 식습관
대다수의 1인 가구는 혼자 식사 시 직접 조리를 하기

도 하지만 가정간편식과 배달 음식, 도시락과 빵 등을 주
로 섭취하고 있으며[6] 상황에 맞게 간단하고 빠른 섭취
가 가능한 식사를 고수하는 경향이 짙다[7]. 특히 인스턴
트 음식의 경우 20-30대 연령층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
으며[8], 한국 암웨이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더불어 
전국규모로 실시한 ‘한국인의 건강한 식습관 파악을 위한 
태도 조사’에 따르면 인스턴트식품 섭취 비율은 9.4%로 
연령층 가운데 20대가 가장 높았고, 가구 형태에서는 1
인 가구가 11.9%를 응답하여 다가구(2인 2.7%, 3인 
2.5%, 4인 2.7%)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9]. 

또한, 성균관대 소비자 가족학과 연구팀이 가구 형태
별로 진행한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
면 20-30대 1인 가구 식습관에서는 인스턴트 음식과 잦
은 외식 그리고 고지방, 고칼로리의 배달 음식 등이 대사
증후군이나 비만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었다
[10].

2.3 1인 가구의 건강 현황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이 많으
며[11]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실제로 건강 상태도 양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져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도 높았으며[13], 심지어 우울증이 
심해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비율도 다인가구 대비 높았다
[14]. 

2.4 백주부 요리 레시피 의 특징
많은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 중 백주부 요리 

레시피는 방송에서 자주 소개되는 유명 쉐프들의 레시피
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취 요리를 중심으로 
밥, 면, 안주류 등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들의 레시피를 주로 공유 중이며 간단하고 빠른 섭
취가 가능한 식사를 선호하는 20-30대 자취생들에게 인
기가 높다[15]. Fig.1과 같이 이용자들이 개인별 레시피
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전국 맛집 소개 메뉴가 있어 
방송에 소개된 전국 맛집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
으며 레시피 보관함 기능과 개인 레시피를 많이 공유하
는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랭킹시스템을 적용하는 기능 및 
편의점 도시락들을 안내하는 기능들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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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nction Screen of Baekjubu Cooking Recipe

3. 연구 방법
3.1 설문지 구성 및 사전인터뷰

설문 대상은 홀로 생활 중인 1인 가구 가운데 스마트
폰의 사용률이 높은 20-30대 82명을 설문 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 총 6명(남 3명, 여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
터뷰를 하였다. 

설문 항목은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식습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파악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카노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카노모델의 기본 요소인 일차원적 기능(Performance), 
매력적인 기능(Delight), 꼭 필요한 기능(Basic)에 중요하
지 않은 기능 (Unimportant Feature), 및 원치 않는 기능
(Undesired Feature) 등 총 6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식습관 현황은 1인 가구
들의 성별과 연령대별 식습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일차원적 기능
(Performance)은 이용자들이 기성 애플리케이션들과의 
차이점으로 느껴 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도록 하는 개
성적 기능들과 그 가능성에 대한 문항 총 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세 번째, 매력적인 기능(Delight) 항목은 애플
리케이션이 가지게 될 첨단적이고 혁신적인 기능에 대한 
문항으로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네 번째, 꼭 필요한 
기능(Basic)의 항목은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으
로써 갖추어져 있어야 할 본질적인 기능들과 기본적 사
용성에 관해 총 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중요
하지 않은 기능(Unimportant Feature)의 항목은 이용
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 빈도가 다소 떨
어지거나 보완이 필요한 기능들을 발굴하기 위한 문항으
로 총 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여섯 번째, 원치 않는 요소
(Undesired Feature)는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제거되어야 할 기능들을 
발굴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1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한 기재방식으로 진
행되었으며 문항은 Table.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항
목 내용에 따라 다지 선다형과 5점 척도 문항을 혼합하
여 설계하였다.

Classification Questio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ating 
Patterns

How old are you?
What’s your gender?
Why are you reluctant to cook at home? and 
others.

One-dimensio
nal function
(Performance)

What are the essential features for the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
Please select all features that you think are 
necessary.
What do you expect from the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
Please select any of the following features you are 
looking forward to: and others.

Attractive 
function
(Delight)

The following are the features of the application 
that will be updated in the future. Please select the 
features that should be mounted first. and others.

Essential 
function
(Must have)

What do you think the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 should have? (Duplicate selection 
possible)
Have you used any of the cooking recipe sharing 

Table 1. A Study on the Design of Recipe Sharing 
Service for Single-person Households

Fig. 2. Cano Model Graph of Bas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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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분석 
설문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식습관 현황 항

목에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인 가구가 평소 혼자 
식사하고 있었으며(40.2%)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1
인 가구는 매우 적음을(7.3%) 확인할 수 있었다. 혼자 식
사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꼴로 
(19.5%) 나타나고 있었고 소수의(2.4%) 응답자는 우울함
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집밥을 섭취하기 어려
운 이유로는 음식쓰레기 및 식자재 포장 쓰레기 처리의 
번거로움(53.7%)과 재료구매에 의한 비경제성(39%)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혔다. 

다음으로 집밥을 섭취하기 꺼려지는 이유로는 조리과
정의 번거로움(75.6%)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평
소 식습관에 건강과 영양이 잘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답
한 피험자들은 절반에 (41.4%) 달했다. 다음은 애플리케
이션의 일차원적 기능에 관한 응답으로써 대부분의 피험
자는 스파게티면 1인분 100g은 500원짜리 굵기 등 보다 
직관적으로 식자재 양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74.4%) 레시피에 안내된 재료가 없을 때 대체 가
능한 재료안내(72%)와 굽기, 볶기, 삶기, 끓이기 등에 사
용되는 조리 시간 타이머 기능(53.7%)이 뒤를 이었다. 애
플리케이션에 기대하는 기능으로는 집에 남는 재료를 조
합한 추천요리 기능이 가장 손꼽혔고(68.35%) 식단을 관
리해주는 나만의 영양사 기능이 뒤를 이었는데(48.8%). 
대부분의 피험자는(95%) 이러한 기능이 평소 필요했으
며 집밥을 섭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애플리케이
션에 추가된다면 요리에 재미와 흥미가 생길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75.5%)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조리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커뮤
니티 형성 시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오
프라인 커뮤니티의 기대에 항목에는 더 많은 응답률이 
나타났다(84.1%). 

다음은 근 미래에 추가될 매력적인 기능에 관한 내용

으로써 응답자들은 냉장고와의 IoT(Internet of 
Things) 연결을 통한 실시간 식자재 상태 파악 기능
(28%)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으며 TV 및 미디어에 등장
한 음식 중 이용자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음식일 경우 레
시피를 자동으로 습득하는 기능(24.4%)과 최저가 검색을 
기반으로 한 자동 장바구니 담기와 배송 서비스 기능
(22%), 식습관 데이터분석 및 의사와의 매칭을 통한 건
강관리 서비스 기능(19.5%)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의 순기능으로써 꼭 필요한 기능
에 관한 응답으로 많은 피험자는 따라 하기 쉬우며 다양
한 요리 레시피 안내(73.2%)를 꼭 필요한 기능으로 손꼽
았고 식자재의 다양한 활용방안 안내(50%)가 뒤를 이었
다. 또한, 기성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는 Table. 2와 같이 요리백과, 
백주부 요리 레시피, 이밥차, 밥타임, 만개의 레시피, 해
먹남녀, 수미네 반찬요리 레시피, 아내의 식탁, Kitchen 
Stories 총 9종 중 백주부 요리 레시피 (19.5%)의 이용
률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Classification Utilization rate
Yoribaekgwa 3.7%

Baekjubu cooking recipe 19.5%
Ebabcha 0%
Babtime 1.2%

Mangaeui recipe 8.5%
Haemuknamnyeo 4.9%

Suminae banchanyori recipe 3.7%
annaeui siktak 0%
Kitchen stories 0%

Table 2. Types and utilization of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s

백주부 요리 레시피의 시각적 인터페이스에 관한 문항
에서는 Table.3과 같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53.5%) 각각 그렇다는 응답(25.6%), 그렇지 않다는 응
답(20.9%)이 뒤를 이었다.

Classification Utilization rate
Normal 53.5%

Yes 25.6%
No 20.9%

Table 3. Response to the application's interface

화면이동 과정에 관한 문항에서는 Table.4과 같이 보
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7.5%) 각각 그렇다는 

applications below?
(Duplicate selection possible)
The recipe guided by the application is causing 
inconvenience. and others

Non-critical 
function
(Unimportant 
Feature)

Are there any unfamiliar or new features in the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 you've used? 
(Duplicate selection possible) and others.

Unwanted 
element
(Undesired 
Feature)

Among the features of the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 what you've used. what made you feel 
uncomfortable?(Duplicate selection possible)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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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30%), 그렇지 않다는 응답(22.5%)이 뒤를 이었다.

Classification Utilization rate
Normal 47.5%

Yes 30%
No 22.5%

Table 4. Answering a questionnaire about the application's
operation process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Table. 5
와 같이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56.4%) 보통이
라는 응답(33.3%), 그렇지 않다는 응답(10.3%)이 뒤를 
이었다.

Classification Utilization rate
Yes 56.4%

Normal 33.3%
No 10.3%

Table 5. Types and utilization of cooking recipe sharing 
applications

제공되는 레시피의 난이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Table.6와 같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38.5%) 그렇다는 응답(46..%), 그렇지 않다는 응답
(15.4%)이 뒤를 이었다.

Classification Utilization rate
Normal 47.5%

Yes 30%
No 22.5%

Table 6. Answering a survey on the level of recipe 
difficulty provided by the application

다음으로 레시피 안내 화면에서 불편했던 점으로는 
Fig. 2와 같이 큰 술, 작은 술 등의 식자재 단위표기법을 
가장 높게 손꼽았으며(38.5%) 조리 시간 타이머의 부재
(25.6%)가 뒤를 이었다.

Fig. 2. Pain Point Screen of Baekjubu Cooking Recipe

중요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응답은 Fig.3 과 같이 우
수회원 회원 랭킹을 높게 손꼽았다(38.2%). 

Fig. 3. Unimportant Point of Baekjubu Cooking Recipe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용 중 불편함을 느끼게 하
는 요소의 응답으로는 Fig. 4와 같이 잦은 광고(70.6%)
가 손꼽혔다.

Fig. 4. Unimportant Point of Baekjubu Cooking Recipe
 

4. 결론
4.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30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식습관 실
태를 고찰하였고 카노 모델을 통해 백주부 요리 레시피
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였다. 현재 백주부 요리 레
시피는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순기능을 하
는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보통이
며 향후 백주부 요리 레시피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
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일차원적 기능(Performance)으로 스파게
티 면 1인분은 500원짜리 굵기만큼 등 필요한 식자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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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레시피의 재료 중 없는 
재료의 대체 재료 안내 기능 및 굽기, 삶기, 끓이기 등에 
필요한 조리 시간 타이머 기능의 탑재가 필요하며, 이용
자들이 기대하는 기능으로는 집에 남는 재료를 조합한 
추천요리기능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주, 월간 단위로 식
단을 관리할 수 있는 영양사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우울
증 예방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타 이용자들과 만나 소통
을 할 수 있는 조리 클래스 혹은 직접 조리한 요리를 통
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모임 등의 오프라인 모임 도
모 서비스가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이 백주부 요리 레시피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혁신적인 기능(Delight)으로써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통해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의 상태를 실시
간으로 파악하며 식재료들의 소비 빈도를 계측하여 최저
가 검색을 기반삼아 해당 식자재가 떨어져 갈 때쯤, 필요
한 양을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해주는 서비스 
기능, 이용자의 식습관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하여 의사와의 매칭을 통한 건강관리 기능의 탑재가 요
구된다.

셋째, 꼭 필요한 기능 (Basic)으로는 레시피 안내 화면
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식자재의 단위 표기법
이 개선되어야 하고 레시피에 안내된 재료가 없을 때 대
체 가능한 재료와 굽기, 삶기, 끓이기 등에 필요한 조리 
시간 타이머 기능을 표시해주며 마지막으로 재료 손질 
방법에 관한 동영상 연수 기능이 필요하다. 

넷째, 중요하지 않은 기능(Unimportant Feature)으
로 손꼽힌 광고를 안 볼 수 있는 유료회원 서비스 기능은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요소(Undesired Feature)로 손꼽
은 잦은 광고를 이용자의 지역 인근 마트의 당일 최저가 
재료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우선 안내한다.

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는 요리 레시피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1인 가구가 건강
관리 및 개선을 자기 주도적으로 함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선된 백주부 요리 레시피를 
통해 이용자는 올바른 식습관을 배양할 수 있고, 신체 관
리가 용이해진다. 또한, 이웃과 자연스러운 대면을 유도
하는 방안은 이용자들의 정신적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써 다소 협소한 연구범위를 가

지고 있으며 백주부 요리 레시피의 시각적 인터페이스와 
화면이동 등에서의 사용자 경험 분석에서 한계성이 존재
하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이외에도 더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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